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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논문은 하이데거의 길(Weg) 개념과 노자의 도l道) 개념음 비교 

하여， 그 둘의 상응성음 검토하는 것음 과제로 한다 하이데거는 언어에 관한 

자신의 글 속에서 노자의 도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도 

먼저 하이데거의 언어 해설음 다루고「 이 해설 속에서 드러난 하이데거의 길 

개념과 노자의 도 개념의 상응성음 검토한 순서를 갖는다 

하이데거가 <언어의 본질>이란 논문에서 해설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낱말은 사묻에게 그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마련해 준다1 따라서 낱말은 우리 

를 사묻의 고유한 존재에 도달하도록 해준다 2) 언어(낱말 전체)는 세계의 말 

씀으로 세계에 길 내주기이다1 세계의 말씀은 우리를 세계에 도달하게 해준다 

3) 낱말과 언어개 우리가 그 안에 체류하고 있는 그 존재의 영역이나 세계의 

영역에 도달하게 해주는 한， 낱말과 언어는 길이다 이 같은 내용의 위 논문에 

서 하이데거는 노자의 ‘도’를 언급하면서 이것 역시 ‘모든 것에 길음 내주는 

길’이라고 해설하여， 언어에 대한 자신의 규정한 길 개념과 노자의 도 개념의 

상응성음 암시한다 

하이데거는 <언어로의 길>이라는 논문에서 언어의 본질음 다시금 숙고하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언어는 존재에 속한 것이고「 따라서 

존재의 말씀이다 2) 존재의 말씀은 존재자에게 그의 존재에로 길음 내어주는 

길이다 3) 존재의 말씀은 존재자를 그의 고유한 존재에로 이르게 하여 고유 

해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로 볼 때 고유화 사건이다 4) 고유화 사건으 

로서의 말씀은 한편으로 스스로 길이고「 다른 한편으로 모든 것에게 길 내주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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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다 이 같은 해설에 바탕음 둘 때，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의 말씀이고「 

존재의 말씀으로서 고유화 사건이고「 고유화 사건으로서 ‘모든 것에 길음 내주 

는 길’이다 여기서도 다시금 하이데거가 언어에 대한 자신의 규정인 길 개념 

음 노자의 도 개념에 상응시키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 

이 같은 하이데거의 해설음 대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의문은 <노자>의 원 

문 속에 하이데거의 사유에 상응하는 대목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노 

자>의 원문 6개의 장에서 하이데거의 개념들에 관련된 노자의 다음과 같은 

흔적들음 추적한다 (1) ‘존재’에 관한 흔적， (2) ‘자기숨김’에 관한 흔적， (3) 

‘말씀’에 관한 흔적， (4) ‘고유화 사건’에 관한 흔적 

하이데거가 언어에 관한 자신의 사유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노자의 도를 거 

론하는 이유는， 종래의 형이상학음 넘어서기 위한 길잡이로 비-형이상학적 사유 

의 역사적 흔적음 제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 같은 비-형이상학적 

사유에 있어서 하이데거와 노자는 일정한 정도로 친근성의 관계에 놓여 있다 

I 머리말 

나중에 도덕경이라는 이름음 갖게 된 『노자』라는 책의 첫 구절은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라는 것이다 통상 그 구절은 ‘말해절 

수 있는 도는 상도가 아니다’라고 풀이된다 이런 풀이 속에서 우리 

는 무엇음 사유하게 되는가? 동양적 전동에 깊은 관섬음 기울인 하 

이데거는 이 구절에서부터 무엇음 사유했는가? 

위 구절에 대한 필자의 선-이해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도는 a) 

한편으로 ‘갈’음， b) 다른 한편으로는 ‘말하다’를 의미한다. 2) 노자는 

a) 말해절 수 있는 도와 b) 말해절 수 없는 영원한 도를 구별한다， 

1-a) ‘갈’은 인간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그 무엇 

이다 그런데 노자는 자선의 도를 ‘천도’라고도 언급함에 의해 걸음 

천지만묻이 따라 가게 되는 그 무엇으로 말하고 있다 걸음 따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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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헤 걸국이11 ~:턴 ò1 게 되 L 곳은 이녀인7j-'J 노사七 이에 대헤 인 

물의 사화(엽f디와 진하의 자정( 엽定)을 밀한디 

l-b) ，밀히디 ‘는 ç_c.l 七 근사기- 갖늠 또 히니의 의미이디 그마니 

‘밀히디 ‘의 의미무 ‘jE’마는 균자기 시 용되 것은 ç_녁경의 칫 구절의 

섯 금자뿐이다 도덕깅을 이 I -는 5천여 금자 숭의 단 한빈의 추1 시한 

용볍븐 큐게 주복할만한 것이 아낮 수도 있나 l 러나 I 친시한 용­

볍을 사소한 용볍으도 간수할 수 없게 하는 역사직 사심븐이 있나 

헤라큼레이보칸에게시는 보고(가 만씀괴 한:재듀 합께 의미하고. 요 

한 박유에시는 보고{가 만씀과 선을 한께 의미한나 이 사심븐보면 

터 나퓨의 닫퓨이 세 /1떤 수 있다 혹시 만씀이 선이나 판재 혹븐 김 

과 디센어 년임어로 표현뇌논 현상 속에‘ 오래 전부터의 인간의 어띤 

근원적 경험이 숨겨 선 치l 만해지_ï7 있는 것은 아년가? 분l~ 하이디l 

거논 그렇시l 꼬까 있다‘ 

2-a) ‘암해질 수 있논 노’는， 종종 노가(道家) 밖에서 거논뇌논 노 

(애컨내 유가의 노)를 가리킨다? 꽉이뇌?논 힌다‘ 그러나 노지→ 역 

시 노에 대해 맏하_ï7_ 있논 것이 사실인 헌암해질 수 있논 노’논 노 

자기 의미하는 y_의 밀히l진 수 있는 측면을 기리킨디 iL 풀이한 수 

있을 것이디 이럴 경 ? ‘밀해진 수 있L- ?E’관 운동측면에서 파악되 

y_를 곧 ç_의 운동 측면을 밀한 것이디 그펴기에 노사는 토지동(道 

之動)에 대해서 밀한 수 있디 시 심상 ‘jE녁경’의 상딩부분이 ‘ ç_의 운 

동 ‘애 데해 디양한 방식으믿- 밀하iL 있디 

2-b) 영 젠한 y_’란- 여기서 ‘영 웬한’(‘쩌)의 구체석 의미기 무엇이든 

간에， ‘만해짖 수 있는 도’에 싱대되는 ‘만애짐 수 없는 모’듬 까며 γl 

다 이것은 좋송 ‘인식적 지’에 대비되는 ‘빙볍직 지’듀 샤리키는 것으 

보 불이꾀시도 하지만‘ 도의 나른 한 측면‘ 관 운농워인의 측면에시 

볼 때의 도담‘ 노는 도의 운농워인의 측면을 만할 깃이다. 노자샤 만 

하는 “도은-우명‘’(道隱無名)， “도볍자연자휠法팀然)븐 이 맥럭 에시 이 

해띈 수 있다. 

이러한 선-이해에 바팅은 두변서， 핀지논 하이대거에서의 “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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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음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언어의 본절J(1957 ， 1958)과 

「언어로의 갈J (1959)이라는 두 강연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갈’에 대해 

숙고한다 그는 이 논문들에서 ‘갈’이 무엇이고， ‘말’과 ‘갈’이 어떻게 

펼연적으로 연관되는가， 곧 ‘말’이 어떻게 ‘갈’이 되는지를 해섣하고 

있다 필자는 이 두 논문음 검토하면서 하이데거의 ‘갈’과 노자의 ‘도’ 

의 상관성음 밝히고， 그들의 주요개념들음 비교해 보고자 한다， 

H 언어의 본질 

「언어의 본절」이라는 논문에서 하이데거는 “언어에 대한 우리의 

관계 "(r본절J ， 159)를 탐구한다 그러나 이 관계는 우리가 사묻음 이 

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자인 한에서， ‘언어와 사묻의 관계’와 

‘언어와 세계의 관계’도 함축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먼저 언어와 사묻 

의 관계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섣음 삼펴보고， 다음의 절에서 언어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그의 해섣음 삼펴보기로 한다， 

1. 언어와 사물의 관계 

언어와 사묻의 관계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섣은 스테판 게오르그 

(Stefan Georg)의 “낱말”이라는 시를 단서로 삼아 진행된다 게오르그 

는 7연으로 된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낱말 

이 궁한 곳에서는 어떠한 사묻도 없으라라 "(r본절J ， 163) 여기서 말 

해진 낱말과 사묻의 관계에 대해 하이데거의 해섣은 다음과 같다’ 

“사묻음 위해 낱말이 발견되어 있는 곳에서 비로소 사묻은 하나의 

사묻이다， 그렇게 비로소 사묻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 

이 강조해야만 한다 낱말이， 즉 이름이 결여된 곳에서는 아무런 사 

묻도 존재하지 않는다， 낱말이 사묻에게 비로소 존재를 마련해준다" 

(r본절J ， 164) 여기서 말해진 바， 낱말이 사물에게 존재를 마련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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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난밀이 시물을 창주한디→七 뜻이 이니디 디만 시물이 있 

다는 것- 그것이 이땅게 있디는 것- 그랴iL 그것이 무엇이마는 것 동 

시물의 iL-임한 방식의 존재에 대한 ?-리의 이헤기 비구-← 난말g 능 

헤 이뤄진디는 뜻이디 

사문괴 남만의 관계란 견국 ‘사문의 :깐재’에 대한 남만의 뀌게이고. 

이깃븐 “사건 에 대한， 힘- 각각의 ]lL든 있는 것에 대한‘ 관 l깃이 았 

다는 것과 ]깃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답만의 관게’， ( r류집J ， 1(5) 

이다 

하이데가는 ‘사분의 :뭇재’외 남만과의 뀌거h수 한편으보는 ‘기수’라 

는 개념을 통해 규정한나 “각각의 ]lL든 있는 깃의 :깐재는 남만 속에 

거주힌다‘ 그래서 인어논 손재의 집이라는 l성제가 타당하다:'(r본질」‘ 

166) 다는 힌면 6 로 ‘사불의 손새’와 널 l감과의 관계논 하이데거에 의 

해 ‘관계’라는 새념 지체를 통해 it정펀다‘ 낱맞은 ‘사용은 억류-하논 

지’라는 의미에서의 관계 자체라논 것이다. “낱 l감 자제가， 사뭉이 한 

사뭉로 손새하노콕， 그때마다 지가 안에(in sích) 사풍은 억류하논 

( cínbchaclL) 관계(V crhaclLnís) 이다"( r본질J ， 170) 낱암이 사불은 하나 

의 그1:'1한 시물믿- 촌지1히 y_록 역류한디-는 것은- 시물을 그의 iL유한 

존재에 있이서 억류한디L 것을 밀한디- 이번 한에서 시물이 난밀이l 

데해 관계 자체과는 밀은- “난밀이 각 시물을 존재 속으믿 븐잡이 들 

이iL(ins Sein haelt), 그 안에 닫유;-1七얘ehaelt) 한에서‘ 난밀 스스믿 

기 관계 " (r 싼진J ， 176)마는 것을 의미한디 

히이데서에 따른- 때‘ 난밀파 존재의 민접한 관계에 대한 이 감은 

이해는 이미 시양 사유의 역사 속에시 이미 추가에 싱춰판 것이냐. 

이 점을 지직하여 ‘ f 는 나유과 김이 만한다 “시양의 사유암 통해 남 

만에 도단한 샤싱 최추:의 깃븐， 사닫고1 남만의 괜케이고.，.깃도 한: 

재외 만해수가(Sagen)외의 펜게라는 행식으보시의 ‘ { 관계이다 l' --J 
l 관계는 유얻우이한 남만 속에시 압려지게 되었나 [깃은 보고〈 

(logos)이다. 이 남만븐 풋재에 대한 이김이자 만해수가에 대한 아니~ 

언 하나의 낱땀 속에서 발언힌다"(r본질J ， l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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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밀파 존재 사이의 민접한 관계L 이미 역시 속에서 무-"-스마~ 

히니의 난밀을 싱헤 암시되-"- 있디 히이데서~ 그 관계를 난밀이 

허니의 사물애 존재틀 마련해 주L 식으무 한 시물을 그"1한 시물무 

되게 한디 L 관계무 헤신한디 

2. 언어오} 세계의 관겨| 

히이데서~ 언이와 세계의 관계틀 숙-"-함에 있이서 “간” 개닝을 

ç_ 입히-"- 있디 ?랴~ “낀” 개닝을 중심에 두면서 히이데서의 숙-"­

의 파정을 살펴히기무 한디 

(1) 세게외 김 

우리가 이미 기시에 머 7 는 세게에 우미~ 이브게 하는 김은 무엇 

인가η 아니 먼저 “김’이란 7 엇을 샤머켜 만하는I}"? 하이네기에 의하 

면， ‘김은 충분히 사유현 때‘ 우리를 도달하도록 해주는 것인데 l 

깃도 우미~ 필요노 하띤시 우마에게 나까오는 _ r 런 어떤 것에 도남 

하111 해주는 것이다‘('본질J. 197) 여기서 ‘우리에새 다가오는 그런 

어띤 것’。로 하이데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방익이다 방역(das 

Gcgcnd)이련 우리가 이미 만나변서 그 언에 체류하" 있는 그곳은 

의미하변서"체적。로는 세계를 가리킨다 n 그에 의하연 방역에 노 

달하111 해주는 길은 인간 지선에 의해 미로소 염려지는 것이 아니라 

11 방역 lGegend)은 히이미거에서]서 i존재의 비은폐성 (Unverborgenheit des 
Seins)-g 기랴키는이1， 이것은 i존재픈 위한 비은폐성’이라는 뜻 g 갖는다 이 

경우의 비은폐성은 존재지플의 지시연까 천제보서의 세계’든 기리킨디 히 

이데시에게 쓴시)는 슨씨자듬 자유룹케 하띤서 자기 자산용 트여지게 5누 

것이다 그래기에 쓴시)는 자유룹거I 6]'는 브임’ (die freigehende Li이Llmg 

「본짙J. ]~)7)이 ι] 이 본딘다 쓴시)자등 자유룹게 하든 브임 인 쓴시)는 서)꺼1애 

의해 열려지 /1투 하고 스스쿠 세계를 열/Ior -oH=-데， 이 세계는 ‘E 인의 얼 

런 곳‘ (das ü .f.[cnc dc'I' LÌchhmg , dic Frcic dcr Lichtung: r길 J ， 257)이라 

고 플러q 필자는 이 논문에시 빙어 존재의 비 F 폐싱 는인의 열린 곳， 세 

계픈 노!I:_ Z;=인한 의미보 이히)하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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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자체에 의헤 일펴진디‘ “방역이 방역으구서 비 P • 진들을 내이 
:준디 (ergibt Wege) 그것이 깅을 네준디 (Sie be-\vegt) ." (r 분진J ， 197) 

여기서 히이데서늠 우려기 운~함이란 뜻으구 사 용하는 난말 

bev.;egen 을- 그 이원적 의미틀 헤이펴 긴니l 추기(be-wege띠괴는 뜻으무­

사용한다 “Be-wegen은 l.' 'J ‘빙 역에 김븐을 마런애순LF(die Gegend 

mit Wege versehen)는 깃을 만한나 "( r보짖J ， 199) 

빙역이 내수는 마‘ F “김이 우며에게 펜여해오는 깃‘ 걷 l깃의 

영역 안에시 우미가 이미 치l뉴하고 있는 바보 .1꽂에 도느L하게 해준 

다’， ( r류짖μ 199) 빙역이 h .""_보 자시에게 이료는 겁을 내주고， 우마 

는 이 김을 풍해 빙역에 이른냐는 것이나 1.렇나면 빙역은 대제 어 

띤 망시。-로 길은 내어주논가? 방역은 우리에시I 1감쓴은 건네논 방시 

-디로 길유 내어준다‘ 

(2) 손새의 암씀이 세계를 내어주는 것 

하이데거에시l 인어논 만씀이다‘ 그에새 l감쓴은 ‘ l감해주기’이:11 ， 이 

것은 ‘보여주기’이?‘ 이것은 ‘세계-내어주기’I세계의 브임l이다 “만해 

주기(Sagen)는 딩여추기(Zeigen)이디 그것은 현상히 y_록 함- 반히면서 

-숨기변서 자유롭게 해숨을 밀히七데- 이것이 ? 리기 세계마jI_ 부르 
는 것을 내이 :준디~ 받히면서-숨기면서‘ 베 일을 씌우면서 세계-네이 7τ 

기(Reichen von Welt)기 밀헤 T기 속에서 ‘런현 ò1 七 것’이디 '1 ( r 분진J ， 

200) 

이마한 신멍에 따르면“말해주기’ 속에서 본현하는 것(das Wesende ’ 

휴연적으보 현싱하는 것)은 ‘세게-내어수시.이나 ‘세계-내어수시.보시 

의 만애주가는 (세게에시 부 터) 한재자;..: .1 의 고유한 순재에 있어시 

현싱하도독 해주는 식으보 “세계보 하여금 사분듀 속에시 현싱하도녹 

해주는 것’， ( r보죄J ， 20g)이다 1간해수끼는 (세겨|에시 부터) rF재자에게 

l의 고유한 ;판재듀 마련해주는 식으보 c뭇채자 속에시) 세게÷÷ 내어 

순다 l래시 세게샤 엔싱하는 것은 :뭇재자의 고유한 :뭇재가 현생하는 

것과 동시적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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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씀 속에서 본현81--~ 것’이 ‘세계 네이주기‘미연” 밀씀은 대체 누 

구의 밀씀인기‘) 히이데서 L ‘언이의 본전? 본전의 언이’마 L 이구틀 

닝히1 대답히jI_사 한디 그L 이 이구에서 두 번째무 언급되 ‘본 

진‘(Wesen)의 의미를 언이현상학석으무 헤신한디 그L 본진‘의 의미 

~， 우선 ‘γ 엇’이라는 뜻의 명사직 의미에시 ‘깐재한나’라는 뜻의 봉 

사노 이행시키고 이F 나시 즌속한나는 뜻에노 나시 우리에게 관 

여하며 측속한나는 뜻에노， 나시 ‘김을 내수며 우미~ 도단하게 한 

나는 뜻에도 이행시킨나 이러한 이행에 마당을 누고 하이네기는 나 

음괴 김이 확정한나 ’J 렇게 사유되었을 때， 유집이란， 준속하는 

깃 , ‘우리에게 모E 깃에 있어시 관여해오는 깃 인데 왜냐하면 l깃 

E IE는 것에 길은 내주는 것’(allcs Bc-wcgcndc)이기 때문이다‘('본 

질J. 201) 

본질’이련 받은 그 동사적 의미에서 이해될 때 원래 ‘우리에시1 틴 

는 것에 있어서 관여해오는 것’은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딘 의미를 

지정하기 위해 하이데거는 ‘본떤하는 것’이라는 낱받유 사용하는데 

이것은 인간에시1 현상하는 손새를 가리캅 것이다 하이데거는 지신의 

정식을 디음파 간이 풀이한디 “본진의 언이란 디응을 밀한디 언이 

L 이 미한 본현 61 ;_: 것(das Wesende)애 속히뇌 모든 것애 간 을 내 

주L 것‘에게 이것의 기장 iL-R 한 것으무서 석압히디 모든 것애 간 

을 내주L 것(Allbewegende)은 빈언히 L 동안애 간을 내준디 

(be-wegt)."(' 본진J. 201) 여기서 히이데거L 본현81--~ 것’을 모든 것 

21 ‘남믿어) 의해 존재지에게 주어지는 존재는 Î_ ft 매득 세겨1의 트임에 11 고 

있기 때 ι어L 존재지으] .존재’는 세계과민적이디 7리고 세계까렌적인 i존재’ 

속에서 11]방되는 존재지는 세계니1부적으보 있꺼내1 세계픈 노으거니 세계븐 

보호하낀서 있다 ’ (Von Hell111ann , ~lTege ins Ereiμnis， :2:-써] “ 11]은페성 。

로서 성하.'. 있는(wall바) 섯에 대한 이큼 중이] 킬정저인 이큼은 세거]이늑 

이륨이다 。l 이륨은 11]은페성이 그 안。 로 내세우[지뉴 그 건립f조를 칭한 

나"(Pocggclcr， Il cich강gEη s' Denksweg, ~50， 이 /\싱 역 286-7)이나 ‘「잉 
맹뛰에 있어시， 맹「잉디는 사뭄등 ð __ .L등의 ;;o_유에루 블려진나 [세계를 자시 

인에] 모으면시 사뭉듬꺼 세계를 펼쳐내는데 이 세계 인에시 사뭄등F 세규 

하고 또 7렇세 7때，，\디 체퓨하는 것틀보 있서1 년마 ‘( ，민어 JJ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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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존재사)에 긴을 내 T tι- 것’이미 iI_ 딛랴 Jl_현 ;-1 면서- 걸국 존재 

기 모든 존재사에게 진을 내주는 것이마iI_ 밀히 iI_ 있디 또한 ;모든 

것에 긴을 내주仁 것‘이 빈언 ò1 七 ;당안애인 간을 니l준디 iI_ 뇨현함에 

의해‘ 존재 내지 세계기 스스무의 언이를 당해서민 긴을 나l준디 iI_ 밀 

하고 있다 정며해 만한나면 하이데기는， 언어의 보죄은 언어샤 뭇재 

의 언어라는 점에 았다는 접괴， 1-l}보 이 ~재의 언어샤 ]iL든 전재자 

에게 김을 내수는 깃이라는 접을 지직하고 있는 깃이다 

:깐재가 1간씀을 통해 liL든 ;판재자에게 김을 내주는 것이라민‘ :한재 

의 만씀은 풋재자에게 뭇재듀 히력하며. 이외 더불어 liLE :깐재자븐 

의 싱후지시적인 연관 전제인 세계단 내어주는 것이나 이보써 하이 

데거가 내세운 어 1'., “언어의 본질， 본질의 인어”논 다음과 같이 이 

해필 수 있다. 언어의 본질이 세계·내어주기임 수 있뉴 이유는， 인어 

가 존재의 l감쓴(본질의 인어)_0.로서 (세계에서무비) 손새지에가| 그의 

손재를 허팍하변서 (손새지 속에서) 세계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손재 

의 만씀 o로서의 맞해주기는 "9.는 손새지에가| 길븐 내어주π7， 세계에 

길유 내어주논 것이다‘ 

(3) 언이는 세계에 진내추기 

한괜으무 언이는 존재의 밀씀으무-서 인간이 세계에 jE딘한 수 있 

y_록 세계에 긴을 내추L 것이디 이런 한에서 언이는 인건과 세계의 

관련을 지탱히는 것이 되디 이 전에서 그것은 관계 사체이다 “언이 

는 세계에 긴을 내주는 밀씀(Welt -be\vegende-Sage)으구서 모듀 관계 

듀 숭의 관게이다’， ( r류짖J ， 215) 

다른 한띤으보 인간은 만씀에 귀족판 자보시아 밤언하는 인간얻 수 

있다 이런 한에시 인간이 언어외 세계에 대해 갓는 관계는 귀속의 관 

게이다 “l"'J 언어는 세계사방의 말씀으보시 우며에게 관케하는네‘ 여 
시시 우마는 죽을 자븐보시 사빙 속에 귀속해 있는 이듀이자. 언어에 

웅대하는 한에시만 밤언할 수 있는 이듀이나 ‘’ (r복잠」‘ 215) 언어가 판 

새의 땀씀이지만， 존새가 지선유 세계 속에서 느러내? 있는 한， 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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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밀씀은 곧 세계의 말씀이기r;:_ -ò] 디 인간은 빈언히七 사핀서 언이 

에 궈속되이 있는데， 그 언이기 세계사방아Teltgeviert ’ -ò] 깐과 땅- 연간 

파 신이마七 4방의 구/f-_.r무 이뤄진 세계)의 말씀언 한‘ 인간은 세계에 

귀속되이 있는 것이디 

하이데가는 인간이 기가에 귀속해 있는 깃이자 인간과 세계단 관 

련시키는 관게 자재보시의 언어가 “복현하는 깃의 언어”이고. “세계 

사빙에 김을 내수는 것(das Be-\vegende der Weltge띠ertes)‘’으보시 “정 

적의 움힘‘’(r복잠」‘ 215)이라고 밝힌다 

언어는 풋재의 언어이자 세게의 언어보시 정적의 움힘이나 만씀은 

뭇재의 만씀으보시 ]iL든 한:재자에게 김을 내주고. 이보써 우펴보 하 

여금 R는 존새지의 존새에 노달하새 한다 땀쓴은 세계의 말씀으로 

서 세계에게 길을 내주고 이로씨 우2.]로 하여금 세계에 노달하기| 힌 

다 인간은 정적의 올린은 늘?변서 그 딴씀은 길로 삼아 존새지의 

손재에 노달하~- 세계사방에 노달한다‘ l감쓴이 세계-내어주기임 수 

있논 이유는‘ 맞씀이 세계사망에 길유 내주? 우리논 이 길븐 통해 

세계사방에 노달하기 때문이다 

3_ 노자으| “도”는 “길” 

우리가 이상에서 「언어의 본질」이련 논문유 검토하며 이해힌 내용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필 수 있븐 것이다 1 ) 낱암은 사뭉에가| 그 지신 

의 ?유한 존재를 마린해 준다; 따라서 낱맞E- 우리블 사뭉의 ?유한 

존재에 jE딘-ò] O;-:록 해준디 2) 언이는 세계의 말씀으컨 세계에 진 내 

주기이다; 세계의 밀씀은 우려를 세계에 y_딛하게 해준디 3) 난밀파 

언이기‘ ?-리기 그 안에 체류히iL 있는 그 존재의 영역이니 세계의 

영역에 y_딛 6] 게 해 7τ는 한‘ 난밀파 언이는 긴이디 

히이데서는 스스무 사신의 ‘낀” 개닝을 헤신히 ~:- ~오}중에 노4의 

“ 1긴"에 대해서 y_ 언감6] iL 있디 인 용히변 디음파 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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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컨니1 ;1 이라는 낱말은. 숙고히는 빈간에게 말 ;;1 데는. 91어의 

듀본낱말이다 노자의 시적인 사유이l서 :'Î노낱말은 노(’l、ao)이 ., ,- 원래 

길음 의미한다 사럼닐은 그럼애JL 길음 쉽게 단지 의척-。로 두 장소 

를 연견하뉴 이빈 길이로 표상하기 따문에， 성#하거] 우ι1의 낱말인 

‘길.이 ‘pνF 밤하는 깃을 영명하거에는 부직훼하냐고 이켰다 λ}팎듬 

_,o :ç_즐 」 때문에 이성， 정신. 휘리싱. 의미， 무고스킹 빈역한냐. 

」랙에 P 붙7하고 P는 모든 ;갓에 길응 내주는 길(dcr allcs 
be • wegende \\Teg)이고. 이것은 우려가 이것에서부터 비보소 이성. 

정신. 의비， 보고 A기~ 윈래， 곧 7듣 지선의 분진에 있어서 누잇 g 믿 

히려고 히는기픈 시 g 할 수 있는 7딘 것이디‘ 이1'1 도 ‘꺼‘도’라는 

낱말 4?에 숙.， ，- εF뉴 말해주기(denkendes Sagen)가 깃뉴 1'1 밀늠 중 

의 "1밀이 숨이 있다 안약 우비카 이러한 이릅능흘 =1능의 말해지지 

않은 것 치ρ-로 뇌돌아카노톡 허락하''-， 이러한 81락음 행한 수 있다 

면 」렌 깃이다 아마P 뱅법이라는 깃의 φ-능날의 지llB 의 수수께끼 

같견 힘:ç_ 역 사， 뱅법듬이 」 싱취 강벽에 무핀하711. 커다라 승겨진 징 

물. 파 모든 깃에 길을 내주고 모든 깃에 」 궤두즐 내어주는 」런 깅 

물보부터 새어니 R 물인뿐이라는 션에서 R-래할 것이디‘ 노든 것은 긴 

이디 ,"( r 분잔J ， 198) 

14H 

이 마한 긴 인 용문 속에서 밀해진 1:11, '모든 것에 진을 내주는 긴‘이 

란 무엇을 기려키 l ’1. ‘이성， 정신 둥의 런-진‘이란 무엇을 기-리키늠기? 

인용문 속이l 둥장히는 ‘숙jI__하는 밀해주기‘를 단서무 삼이 우려는 디 

유고} 김이 추정하여 만해볼 수 있을 깃이다 ‘숙고하는 만해수;1'는 

우미에게 존재자의 존재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것(김‘ 빙볍)이다‘ 이러 

한 ‘숙고하는 만해주시’샤 ‘이성， 정 fl 능의 보잠.이다. ‘이생‘ 정선 능 

의 복잠’보시의 ‘숙고하는 만애주가’는 l런네 자선의 유래단 갓고 있 

다_，_ 유래는， ‘숙고하는 만해수;1'가 l것을 뉘따라 깐하게 되는 ‘만 

씀. 자λ11이나‘ 만씀이 숙고하는 만해주시(김‘ 빙볍)의 유래보시 이깃 

유 비로소 가능하새 하는 것이라변， 맞쓴은 길의 근원， 곰 근원적인 

길이1 ‘모든 것에 길을 내주는 길’이다 

우리논 이와 같은 잠정적 이해에 바팅은 두변서， 하이대거가 길의 

개념유 숙?하는 pr 하나의 논문인 r언어로의 길J유 검토하기로 한 

다 이 논문유 검토하? 나변‘ 우리는 “길”에 관린펀 하이대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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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념과 노자의 주요개념음 대응시켜 비교해볼 수 있음 것이다 

m 언어로의 걸 

하이데거는 「언어로의 갈」이라는 논문에서 언어의 본절음 다시금 

숙고한다， 이러한 숙고의 검토 속에서 우리는 “길”에 대한 하이데거 

의 견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삼펴볼 수 있다 

1. “언어로의 길”으| 두 의미 

인간이 본절적으로 언어를 발언하는 자인 한에서， 인간은 언제나 

언어 속에 머문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우리가 언어 속에 머묻면서도 

언어본절에는 도달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언어본절의 숙 

고에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그는 이러한 숙고의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매우 드문 것음 감행하는데， 그것 

은 다음의 방식으로 바꿔 쓰여절 수 있다 언어를 언어로서(als) 언어 

에로 데려오기." (r 갈J ， 242) 이러한 숙고의 과제는 동시에 논문제목인 

“언어로의 길”에 대한 형식적 균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음 하이 

데거는 갈-정식 (Wegformel)이라고 부른다 논문제목인 “언어로의 길” 

의 형식적 의미는 바로 ‘언어를 언어로서 언어에로 데려오는 길’이다 

여기서 세 번 거듭 언급된 ‘언어’는 하이데거가 나중에 밝히듯 각기 

상이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들음 미라 차례대로 지적하면 ‘언어본절’， 

‘말씀’， ‘발언’(발음되는 낱말)이다 그래서 위 갈-정식의 다른 표현은 

‘언어본절음 말씀으로 발언에로 데려오는 갈’이다， 

‘언어로의 갈’이 ‘언어를 말씀으로 발언에로 데려오게 하는， 곧 발 

언에 도달하게 해주는 길’이라면， 그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미 

라 앞절러 말한다면， 그것은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일차적으로 ‘사유’ 

이고， 근원적으로는 ‘말씀’이다， 사유가 ‘언어를 말씀으로 발언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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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헤 7:-七 것‘으무서 “김‘’일 수 있디늠 전은 이해한 수 있으니 ‘ 밀 

씀이 그마한 “긴”일 수 있디 는 것은 언뜻 이헤히 기 힘들디 이쩨서 

밀씀이 ;언이를 말씀으핀 빈언에 y_딛히 y_록 해추仁 긴’이 되는기 하 

는 점은 비무 이히에서 ?리기 추적해야 한 파제이디 

어쨌E “언어보의 김”이 갓는 이려한 이숭직 의미듬 엮누에 누고 

하이데기는 놈운 악부분에시 다퓨괴 킴이 예고한나 “언어 자체가 

자선의 고유한 것 족에시 자선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졸 I내， 도숭에 

언어 자선을 위해 언어에 도단하게 해수는 김이 l반칩 더 유의미해 

지고， 김-정식의 의미도 더욱 더 전성적으노 1견회판나‘’(r 김」‘ 243) 여 

시시 만해진 언어 l 자선의 “고유한 것‘’븐. 미미 만하낀대 ‘인간을 

언어에 .;{]속시키변서 언어의 발언은 위해 인간은 사용힌다’는 침이 

다‘ 여하는 이 년계에서 하이데거는 길·정시의 의미가 이종적이라까 

밝히까 있논 것이다‘ 우리는 먼시 하이대거가 의노하는 길·정식의 첫 

번째 의미를 간략히 요약해 보기로 힌다‘ 

2. 사유의 경로로서으| “언어로의 길” 

“언어로의 길”의 첫 번째 의미는 ‘언어를 언어로서 발언에로 대려 

오논 사유의 경로’이다， 그 사유의 :경로(Gang)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 

다 언어논 가본적 。-로 인간의 1말인하기(Sprcchcn)블 가리킨다; 발인 

하지논 본래 보여주기(Zcìgcn)로서의 암해주7] (Sagcn)이다; 따라서 인 

어논 본래 현사(Zcigc)로서의 만씀(Sagc) 이다; 보여주기로서의 땀해주 

기는 그 사체무- 이미 드기(Hoeren)이디， 듀기는 밀씀의 밀헤추기를 

드기이:1L 이마한 드기늠 밀씀이 ?-리에게 밀히 ç_록 허락하기 

(Sichsage띠assen)이디; 이 마한 허락은 ? 려기 이미 밀씀이l 궈 속해 있 

읍읍a←(Gehoe밍r‘-en z긴um S없ag양en띠) 때 문문-애 li] 무」각‘- 가 능하다 따피 서 우려 기 이 

미 서기에 귀속해 있七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들으면서 발언하 

도록 보증한디 ; 말씀이 듀기와 빈언히기를 부증ò] iL 있는 것이미변， 

마보 1간씀이 언어복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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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갇은 사→-임의 경무를 당헤 우리;___:. 6] 이데서와 너불이 언이런진 

을 밀씀으핀 빈언히는 시전에 jE딘한다 그굉디면 이 단계에서 “언이 

무의 긴”이관 언이P 의 ‘’시 유의 경무 '1 (r긴J ， 256) 를 밀히게 된디 그 

런데 히이데서는 이 단계에서 ç_입부에서 암시되 것， 곧 “언이기 언 

어 자재보시 더욱 분명하게 출헨하게 되면‘ 언어보의 김은 더욱 견성 

적으보 1건깅판다는 것‘’을 환시시키면시 “언어보의 김”이 갓는 더욱 

근원적인 의미듀 밝히는 식입에보 이행하고자 한나 이러한 이행을 

위해 하이데기는 지금까지의 사유의 깅보가 지년 한게듬 번저 다퓨 

괴 김이 규정한다 “사섬에 있어시는 !럼에도 숙고는 비보소 젖고 

있는 언어보의 김 암에 데려외졌고‘ 견코 L 김의 ;흔직(Spu디 족으보 

더l려와진 것이 아니다‘ "(r 길J ， 256) 이제 하이대거논 “언어로의 길”이 

‘사유의 :경로’에 판과힌 시| 아니라 디옥 근웬적인 것， 곧 ·땀쓴-의 운 

동 내지 땀쓴의 길내주가’라? 해 13하논 더l로 나아간다 

3. 말씀의 길내주기로서으| “언어로의 길” 

“언어로의 길‘’의 새로분 의미를 밝히기 위해 하이데거논 “길”의 

의미를 다시 획정힌다: “무엣이 하나의 길인가? 길E- 노달하노콕 허 

곽해주논 것이다 맏씀은， 우리가 그 딴씀유 듬논 힌에서， 우리를 인 

어의 발언에로 노달하노콕 허곽해주는 것이다， "( r 길 J ， 257) 앞에 서 우 

리논 하이대거의 ‘사유의 경로’가 우리를 인어의 발인에로 대려오가| 

하논 길이라? 하였다， 그런데 여지서는 ·맞씀’이 우리를 언어의 발언 

에 jE딛 ò] 토록 허락해추는 긴이마 iL 밀해진디 이믿써 “언이 F 의 긴” 

이 갖는 의미의 변화기 있게 된디 ‘빈언에 jE딛 ò] 게 헤추는 것’은 이 

진에뇨 시유였으니 이제는 밀씀이디 이것은 시 8 의 ?위기 말씀의 

?위믿- 비」깅을 의미한디 

히이데서에 의 6]면 ‘빈언에 y_딛 ò] O;-c록 허락함’(긴)은 ;밀씀에 귀속 

61-:;:_록 허싹함’(긴내추기)에서 비롯되디 그리iL 이마한 ;밀씀에 귀속 

하도녹 허락암’ 안에 만씀 속에시 복래직으보 보헨하는 것(das eigentlich 



하이더1거의 킬과 노자으j 도 ];::;:-l 

Wesende der Sage)이 순이 있디 밀씀 속에서 꾼에 석으믿 꾼현-ò]-;_: 

것을 찾기 위해 히이데서기 우선 제기히는 물음은 디음이디‘ “[ ... ] 

이떤 식으믿 밀씀이 전현;-]기。1](、.vest). 밀씀이 [언간에게 밀씀에의] 

귀속을 허락한 수 있는가?'l ( r긴J ， 257) 미려 잎진마 데담하면- 밀씀은 

고유화하는(ereignend) 방식으로 본현하끼에 인간을 자선에게 귀족하 

도독 허릭합 수 있다 이세 이 접에 대한 하이데기의 해섣이 섣펴져 

야할 깃이다 

(1) 만씀 속에시 보헨하는 깃은 고유회 사낀 

암시 지직되었늦이 만씀븐 ‘보여수가’이고， 1간씀의 ‘보여주시’가 현 

존지에;1] 그때마다의 _17_유한 망식의 현손은 가능하;1] 힌다 “ l감r씀은， 

현상하논 것늪에 내힌 나승에 부가된 언어적 표현이 아니며， 틴는 나 

타남과 사라짐이 오히려 보여주논 땀f성、에 의거한다“’(r 길J ， 257) 만씀 

이 현손지의 그때마다의 Y-유힌 현손은 가능하세 하논 이유논， 땀쓴 

이 브임의 염런 공. ， 곧 시l계블 섭리하? 있기 때문이다 “맞씀이 브 

임의 염린 곳은 두루 지11~하? 정논하는데 ， 그 염린 공은 "9.는 나타 

닌이 방문해야만 히jI__ 모듀 사과침이 떠니야 하 ltl. 킥킥의 현존파 부 

재기 그 속으무 들이서서 자신을 내딩여야 히 :1L 속삭여야만 -ò]-;_: 곳 

이디 "(r 긴」‘ 257) 

그먼데 이재 히이데서는- 현존자의 그때마디-의 」ιR.한 현존을 기능 

커11 히는 말씀의 딩여추기 속에 일종의 운동력이 있음을 시석한디’ 

“밀씀의 얘여 T기 속에서 유직이는 것(das Regende)은 jI__유히게 함 

(Eignen)이나 ’, (r 김 J ， 25S) _ L에 의하면‘ 이 킴븐 “고유하게 한”이 “현 

뭇자외 부 재자단 l의 {때마다의 고유한 것(Eigenes)에보 데려오며‘ 

이 고유한 깃에시 부 터 [ 현:풋자나 부재자는 [ 자선을 l 자선에 

의가해 보여주고 또 l 자선의 냉식으보 :Ã1J뉴한다 "(r 김」‘ 25g) 하이 

데기는 “현시보시의 만씀이 보여수끼 속에시 움식이게 하는 것" -, 

래시 ‘보여수시 속에시 꺼- --"-보 움식이고 있는 깃’을 일컨어 (고유한 

것에로) “데려오며 Y.유하;1] 힘 (crbrinßcndc E igncn)"이라 하Y，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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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 “iI_ 유화(Ereignen)‘’과i 부르:1L 그것의 신병불기능성 -g 강;잔하 

기 위해 디시남 “iI_ 유화 시건"(Ereignis)이마i 벙벙한디 

히이데서 C 이 ε1한 」止유화가， 현존자기 그 안에서 비구-← 」ιft-히게 

현존6] iI_， 부재자기~ 서기에서부더 떠니 부제히게 되는 세계， 곧 “ F 

임의 연렌 곳을 내어순니-< er땅ibt) ‘’ (r 김」‘ 25S)고 만한다 엔:전자는， ! 

깃이 어떠 빙식으보 현한하든 세겨|라는 영역 속에 현:뭇한다 이 세겨| 

의 영역 속에시만 현:뭇자는 }의 고유한 것. 관 [으l 우엇임괴 어띠 

한(Was- illld Wie-sein)에 있어시 현준할 수 있나 

l 런데 고유회듀 통해시만 비보소 “드임의 연랜 곳" 잠 세계가 내 

어지는 한‘ 고유회는 최고의 “원인”이나 최고의 “근기‘’보 생각흰 수도 

있유 것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_11유화의 현상유 인괴논적이거나 형 

이상학적 ò 로 표상하지 않y-， 다만 현상학적으로 ‘보증함’의 진지에서 

사유힌다 “땀씀유 통해 까유화가 내어주논(crgíbL) 것은 어띤 한 원인 

의 겸과노 어떤 힌 근거의 귀겸노 아니다， 대려와 _11_유하기| 힘‘ 곧 ? 

유화논 E갖 원인지음이나 만품， 근거지음보다노 디 보증해 준다 

(gcwachrcndcr) ," (r 길」‘ 25R) 디 나아가 하이데거논 1나유화 지체노 지가 

밖에 이떤 원인이니 난서 를 갖는 “히나의 출현(ein Vorkommnis) 이니 

히 니 의 빈생 (ein Geschehen)으믿 lL상될 수는 없」lL 디 |긴 밀씀의 ;딩 여 

주기 속에서 단지 부증헤 주는 λ]-{das Ge、Naehrende) ~서 만 경 힘 될 수 

있디 "( r긴J ， 258)iI_ 밀한디 iI_-ft호}-;_: 스스무 디 른 것에 대해 난서기 

되는 것jE 이니지만‘ 디른 것을 난서믿 -ò]-;__:- 것 jE 이니디 그것은 그 

저 존재자의 출현에 있이서 기장 앞서는 허락함 내지 부증함의 현상 

얻 뿐이나 “기시보 고유회 사낀이 소급되기나 기가보부터 고유회 사 

낀이 섣명떤 있는 ‘ f 런 나른 아-우깃도 없다. 고유회는 나른 깃으보부 

터의 견괴사 아니지만‘ !깃의 풍부한 좁이 비보소 어떤 ‘주어잠’(ein 

l"Es gibtJ ) 김븐 것을 허락해 수고， ‘판재’ 역시 l깃이 현풋으도시 자 

선의 고유한 깃에 도단하시 위해 펀요보 하고 있는 l런 ‘내어­

좁'(Er-gebnis)이나 "(r 김 J ， 2SS) 이런 한에시 하이네기는 고유하게 합‘ 

?유화， y-유화 사건은 “아침의 새벽" “가장 때 이븐 것이지 가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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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것” “모든 장스들파 모든 시간-안이-공긴들의 좌제시" (r긴J ， 258) 

미jJ_ 벙벙한디 

걸국 히이데서에 의히면 밀씀 안에서 본이1석으무 본현81 ;_: 것이사 
섭랴히jJ_ 있 L 것은 _i_!_-R화 시건이jJ_ 이것은 세계를 네이주jJ_ 현존 

자의 l 때마나의 고유한 언즌을 히릭하는 깃이지만， 인괴직으도나 헝 

이싱혁적으노 성명두1 수는 없는 깃이나‘ 1 

(2) 고유회 사낀은 인간의 고유회 

만씀이 보여수시노시 고유회 사낀인 한에시， 만씀을 능고 사유하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l 고유회 사낀 속에 머운나 “고유회 사낀은 눈 

에 띄지 않는 것늘 강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이민， 닌순힌 것늘 

증에 가장 닌순힌 것이며 가까운 것늘 즙에 가장 가까운 것이민， 먼 

것늘 증에 가장 먼 것인데 그 곳에서 우리 죽유 지늘은 한평생 처1 류 

한다 ’(r 길 J ， 259) 하이데거는 우리가 인과적 형이상학적 설1덩방사은 

포기힌다연， 놔씀 <? 1-에서 섭리하는(wallcndc) 끼유화 사건”에 내해 

다만 “그것-y-유화 사건-고유하111 힌다‘’(r 길 J ， 259)라딘만 \'1\'1힐 수 

있디jJ_ 밀한디 

히이데서 L 이재 그 간은 _i_!_ -R 화 시건이 인긴을 그의 _i_!_ -R 한 것에 

무 데과 9_~ : 뇌 g 화마 L 전을 시석한디 ‘밀씀의 냉여주기기 _i_!_ -R 히 

게 함(Eignen)이기 때묘에 밀씀을 들을 수 있g? 밀씀에 대한 궈기울 

임π 역시 _i_!_ ~R 화 사건 속이1 머문디 "(r 간J ， 260) jJ_R 화 시건에 의한 

‘인간본질의 고유호f(Er-aeugen 진 R-)" 넌) “인간을 밀씀 g 든L 사무 

3) r언어의 본질」에시는 막해주시가 F 이주시아고 세이주/\까 세계를 내어주는 

깃으우 해션디있나 」리고 이러한 j세계를 내어즙’이 맘해주시 속에 ‘본헨하 

는 것’으보 믿히)섰다 지갑 건노되는 「이어보의 시」에서는 말해주기기 보여 

주기이고1 보여주기 속의 고 3 화기 새페든 니1어주는 것으보 헤션년디 기리 

고 이미한 고 R 화기 말해주기 속의 i연래적으보 연펴히는 것으보 맏헤친다 

이로써 여기서뉴 세케 내。l'Î-기‘의 내껴인 차원(‘ 11_유회 )이 해실되 11_ 있다 

41 우리가 j고유화f라고 빈어하고 있는 날밤 Ercigncn-? 하이데거 스스쿠 “」라 
A어 보고λ와 숭국어 도와 "\찬기지보 거의 번역판 수가 없디"(TuD， ~5)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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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8]-Z_:- 석양화(V ereigmmg)" (r 간J ， 260)인데? 이것이 “인긴을 그의 

_i_!_-R한 것 속으무 풀이내_i_!_， 이무써 인긴은 빈언8]--~ 샤 곤 밀히~ 

사무서 밀씀에 g 데히jJ_ 그것t 그 사선에게 _i_!_-R한 것에서부터 g 
데히게 된디 이것[ _i_!_ -R 한 것]은 난밀의 울럼 (das Lauten des Wortes) 

이나’ (r 김 J ， 260) 인간이 남만의 응힘을 통해 만씀에 응대하는 일은 

이미 만씀이 인간을 늠는 자노 직합하게 하면시 만씀을 되풀이 만하 

도녹 인간을 (필요노 하띤시) 사용하고 있음을 뜻한나 ‘죽을 자E을 

만씀 안으노 브어시도녹 하는 직함회는 인간을 사용안 속으도 불어 

내는네， 이 사용안에시부터 인간은 소미 없는 만씀을 언어의 밤섬 

(Vεrlautεn) 속으도 네려오도녹 사용핀나’ (r김 J ， 2(0) 

이 같이 인간유 핀요로 하변서 사용하는 바의 -펴유화 사건유 하이 

대거는 “입직”이csctι)이라끼노 부는다 이때 그가 입직이라는 받로 의 

미하는 것은 “하나의 까빔”이 아니라 “각각의 것은 그의 딘유힌 것 

속에서 현손하노록 해주고 지신이 귀속하는 것에 귀속하노톡 해주논 

것의 믿읍r~ 선처111 "('길 J ， 259)이다 고유화 사건은 “그것이 죽은 지늘 

은 그늘의 본질은 위힌 고유화 속P로 틴아늘이민 거기에 잠아두는 

한에서 g 일무이의 범칙”이이 “모든 범칙들 중애서 기장 단순한 것이 
이” 기장 부드이운 것 '(r 낀 J- 259)이디 이에 따르면? 모든 존재사와 인 

간에 대한 범칙으무서 섭랴 8]--~ 사~ 걸국 _i_!_ -R 화 시건이디 

밀씀의 밀히1 주기 속에서 냉여주기기 섭랴히이” 냉여주기 속애서 jJ_ 

8 화기 섭랴한디면 밀씀애 g 데0-1:": 인긴의 빈언 역시 걸국 밀씀의 

지적한다 7 이 3 는 「가 이 닙믿 속에서 디양한 것g 시 3 하기 때 ι 이디 。1

낱말의 어위적 의미에 니]해서 히이네거는 다S 괴 간이 션벙히고 있디 

“Er-eignen은 듀권거 。 로 다읍음 말한다 er-aeugnen 속 보아낸다 

(er-hlickenl, 닙 -':-:애서 자기애게로 불러낸다(im Blicken zu sich T1Jfen l, 농 
회 한다(an-eignen)." (luD， ~4-~:i) 이 실명은 닌해하기뉴 하나 선후맥락상 

‘인간과 쥬재 λ}이의 공속， 곤 싱효직연 진유릎 시직하는 깃으우 。1 해될 수 

있고 」래시 잉어권에시는 ErCÌgncn: Ercignis를 대채우 appropriatc: 
A꾀jκl끄 iation(진유한나 진유)이라고 옮겨 쓴나 」러나 이 빈역어는 인간과 
존재의 공속이 「든노11 픈고 3 히게 히는 것이라는 시 g 부각시키지 꽂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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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_ ft 화에서 li1 롯둬 젓이이야 한디 이 점을 히이데서는 디음과 간이 

확정한디~ “_i)_유화 시건이 [인간을] 사→용히면서 [말씀을 드는 사'i'.] 

석합하게 함 속에서 밀씀-g 인간의 빈언에~ :;~딘' ò1 0;-:록 한디 언이 

무의 긴은 _i)_유화 사건에서부터 η정되는 밀씀에 속한디끼「진」 ‘ 260) 

우마는 이미 잊에시 “어디에보 도난하게 해수는 깃‘’이 김이라고 만 

한바 있냐 이세 하이데기는 ‘만씀을 인간의 밤언에보 도단하게 해수 

는 김.을 만씀 속에시 심피하는 고유회 사낀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다 r는 또한 만씀이 고유회 사낀에서부터 규정되고 있는 한에시‘ 

만씀인 마의 “김은 고유회하면시( ere ignend) 있다"(r 김」‘ 261 )고 만한 

다 견국 만씀이 인간을 고유회하는 빙식으보 있기에. 인간에게 만씀 

에의 귀속이 허곽뇌며‘ 인간븐 통해 딴씀이 발언(발읍뇌는 낱l감)에 

노달하;1] 된다는 것이다‘ 

(3) .17.유화 사건이 언어로의 길내주가 

이제 하이대거논 ?유화 사건은 길과 관린지우l 해설힌다， 그가 여 

가서 의미하는 길은 길은 내주논 길인디l ‘ 이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 

벙한디 “예컨대 눈 잎인 들에서 긴을 내준디→는 것은 9.仁난 여진히 

언페마니안-스비비안 이법으'i'. \vegen이마_i)_ 불린디 니·동적으핀 쓰여 

진 이 동시늠， ò1니의 진을 형성한디- 형성하면서 그 긴을 준비뭔 채 

우- 둔디→七 것을 밀한디 그닿게 시→유되었을 때 긴네주71(Be-v.;egen)는 

[ ... ] 이냐에믿의 긴을 우선 일면서 그닿게 진무 있디는 것을 밀한 

디 ’‘( r 긴」‘ 261) 이이서 그는 “」止임 화 시건은 언이핀의 말씀의 진내추 

/1다(die Be-\vegung der Sage zm Spraιhe) ‘’ (r 김 J. 261)라고 만합으보 

써， 만씀이 언어보의 김을 내수면시 인간에 대해 김도 머무는 빙식이 

고유회 사낀임을 밝힌다 

고유회 사낀이 언어보의 만씀의 김내주시 빙식이라면， “언어보의 

김‘’븐 ‘사유의 깅보’외는 나른 의미듬 갓는냐 “언어보의 김‘’의 의미는 

변깅판 것이다 “김내수시가 언어(언어복잠)듀 언어e간씀)보시 언어(밤 

읍뇌논 낱땀)에로 더l 려 ε 다‘ 인어로의 길에 관한 이야기뉴 이제 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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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단지 또 우선석으핀 언이를 숙」lLSlL ?려의 시 R 의 경구를 뜻 

하 시 않는디 언이 믿 의 긴은 토중。1] (tmterwegs) 변화되 었디 '1 (r 긴J ， 

261) 히지만 히이데서늠 이마한 ‘언이 P 의 긴’의 의미의 변경이 이전 

의 의미 를 폐기히는 것이 아니괴， 새무운 의미의 ‘?→위를 부각시켜 줄 

뿐이라고 밝힌나 “우선적으보 의미판 언어보의 김은 힘없는 깃이 되 

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래직인 김(den eigentliιhen Weg), 걷 l판재자 

÷수 1.의 고유한 깃에보j 네려외 고유하게 하면시 l언어의 밤언을 위애 

인간을l 사용하는 김내주/1+수 통해 비보소 시능하게 되고 펀연직 이게 

판다 이른바 보여주는 만씀이라는 언어류집이 고유회 사낀 족에 머문 

고， 이 고유회 사낀이 우며 인간을 자유보운 둡시듬 위한 빙념 

(Gclasscnhcìt)에 넘겨주논 것이기 때문에 ， 발언에로의 딴씀의 길내주기 

가 우c-.]에시l 비로소 오-윤길늘(Pradc)은 염어주y-， 이 오《f?길늘 위에서 

우c-.]논 인어로의 본래적인 길유 숙y-한다“’(r 길J ， 2(1) 

이제 “인어로의 길”이런 표현은 앞서 획 정권 ‘발언에로의 사유의 

경로’라논 의미를 갖지 않논다‘ 오히려 그것은 ‘발언에로의 땀쓴의 길 

내주기’를 가리킨다 이에 의거해 앞서의 길·정시의 의미노 역시 새롭 

게 규정뭔디“‘긴의 정식‘ 언이무서의 언이를 언이에무 데펴온디는 

것은‘ 언이를 숙.il.히는 ?-랴를 위한 지천에 불파한 것이 아니피，_i_L 

유화 사건 속에 머무는 언어본질이 자신에게 길을 내주는(sich 

be-wegt) 그런 구조의 형태 내지 형식이디 ’‘(r 긴」‘ 261-62) 밀씀으믿 

서의 언이딘진이 (언건을 .il.유화하는 사건을 능해) 그 자신을 (인간 

의) 빈언에무 데펴온디 L- 것이 긴-정식의 새무운 의미ê.l는 것이디→ 

하이데가가 만씀의 김내수시에 의애 비보소 사유의 깅보(오솔김븐) 

가 사능해지고 펀연적이게 판나고 깐하는 것은. 건국 인간의 밤언에 

대해 인간의 사유보다 한재의 만씀이 우위÷÷ 갓는다는 것을 다시급 

확정한 것이나 만씀이 번저 김을 내주고‘ 사유샤 l 김을 간나는 깃 

이다 사유샤 껴는 [ 김은 김내수/1보시의 만씀에 의애 사유에게 내 

주어친 김이라는 것이다‘ 

길븐 가논 사유논 침묵의 망사 6로노 이둬선다: “침묵은 _17_유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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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딩여추七 밀씀의 정적의 ↑、-리 없늠 울럼에 응대한디 '1 (r 긴J ， 

262) 친묵은 빈언에 데히l “그 난웬’γ 긴」 ‘ 262)이 되는 것이디 히이 

데서는 “」止유화 시건이 밀해주면서 있디" (r 긴」 ‘ 263).il. 받히， __ 1비」 시 

란들은 사쥐-함에 있이서 .il. -유화 사건이 건네주는 말씀에 우선 친묵 

의 빙식으보 응대한나 침옥은 고유회 사낀에 의해 내주어진 김을 가 

는 하나의 빙식이다 

(4) 인간괴 사닫에 대한 만씀의 뀌거| 

만씀은 한떤으보 밤언하는 자인 인간을 고유회한다 왜냐하면 인간 

이 밤언하는 자보 되는 얻븐， “인간이 만씀에 귀속하면시 만씀을 늘고 

그래서 뒤따라 땀하변서 힌 낱맞븐 딴해 즉 수 있논 힌에서만"(r길J ， 

2(6) 성립하기 때문이다‘ 

맞쓴은 다는 한편 c 로 사용은 y_유화힌다: “?유화하는 맞씀은 현 

손지를 그의 1나유생(EígcnLum)에서부터 나타남에로 다l 려오?‘ 현존자 

를 그의 고유한 존재에로(ín scín cígcncs Wcscn) 약속하? 허팍한 

다"(r길 J ， 2(6) 암쓴이 현손지를 그의 _，7유한 손새에로 데려오논 y _ 

유화언 한에서- 밀씀으무서의 언이는 존재의 집이사 현존의 턱장이 

디 “언이는 ‘존재의 집’이이.il. 벙벙되었디 언이는 현존의 꽉장(Hut) 

인데 ‘ 현존의 니너년이 밀씀의 '.il.유화하는 부여추기’에게 받겨진 채 

있기 때문이디 "(r 진」‘ 267) 

밀씀 속의 .il.유화 사건은 따ê-l서 사물과 연간 을 :잡아두.il.(halten) 

억제 히 는(ansichhal ten) 것으무서 관계 (V erhaeltnis) 자체 이 디→“‘.il. ft 화 

사낀븐， 고유하게 하빈시-집아누빈시-익세하면시 ]iL든 괜겨l 듀 숭의 

관계이다 _, 때분에 우마의 만해수가는 대닦한으보시 i장임없이 관계 

킴븐 깃 속에 머문나 ’, ( r 김 J ， 2(17) 

만씀 속에시 ‘보래적으보 유현하는 것.이자 ‘움식이는 깃.인 고유회 

사낀이란， 만씀이 l 자선에게 ‘김을 내수면시’ 인간에 대 해 (밤언에 

도냥하게 하는) ‘김도 머우는’ 빙식이나 이 김븐 ‘섭 내주는 김’인 고 

유화 사건유 통해， 인간이 1말인에 노달하변서 맞쓴노 발언에 노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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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와 동시에 인간과 존재자가 그 자선의 고유성에 도달한다 

N. 하이데거의 “걸”과 노자의 “도” 

1. 하이데거의 길은 존재의 말씀의 고유화 사건 

「언어의 본절」과 「언어로의 갈」이라는 하이데거의 두 논문에 대한 

이상의 검토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라해볼 수 있음 것이다 

한편으로 고유화 사건으로부터 균정되고 있는 존재의 말씀은， 인간 

음 언어(발언)에 도달하게 해주는 길이면서， 이로써 동시에 언어를 

인간의 발언에 도달하게 해주는 길이다 또한 존재의 말씀은 인간이 

그것에 응대하여 발언하는 경우에， 인간음 인간에로， 사묻음 사묻에 

로， 세계를 세계에로 도달하게 해주는 길이다， 말씀은 길이다， 

다른 한편으로 존재의 말씀은 스스로 발언하면서 언어에게， 존재자 

에게， 세계에게 걸음 내어준다， 말씀은 스스로 발언하면서 모든 것에 

걸음 내어준다， 말씀은 길 내주기이다 

고유화 사건으로서의 말씀은 한편으로 스스로 길이고， 다른 한편으 

로 모든 것에게 갈 내주기이다 그것은 곧 ‘모든 것에 걸음 내주는 

길’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갈”이 ‘모든 것에 걸음 내주는 길’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존재의 말씀의 고유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노자의 “도” 역시 “모든 것에 걸음 

내주는 갈”이라고 균정한다 그러면 노자의 도가 ‘모든 것에 걸음 내 

주는 길’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자의 도 역시 존재의 말씀의 

고유화 사건인가? 하이데거가 『노자』의 원문음 글자 그대로 수용했 

다면， 이 묻음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긍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하이데거가 『노자』의 원문음 글자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우리는 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먼저 『하 

이데거의 숨겨진 원천들』이라는 자선의 저작에서 라인하르트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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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hard May)기 시석히-"- 있L 히이데서의 「노사』 수 g 방식을 살 

피멍-"-사 한디 

2. 하이데거의 노자 수용방식 

히이데서기 한 때 「노사」의 번역을 함깨 시?했던 시란은 대만 출 

신의 중국인 시 9.(paul S Hsiao)이디 그~ 그들의 공동번역파정을 

←개히면서 번역내 g 의 일부? ←개해 주-"- 있디(HAT， 93-103) 그기 

←개 8]--;_:- 1비 번역에서 숙-"-되었던 많은 웬문들 중의 히니L 노사 15 

장에 니 9L 두 문장이디 시 9L 그 두 문장이 디음파 간이 직역되 

나고 복나 ‘누까 먼지인 것을 소용하게 하여 l깃을 점점 낡게 할 

수 있는I~? 누까 정적(tranquil )을 움식이게 하여 l깃을 점점 섣아 

있게 할 수 있는I}"? ’ 

하이네기외의 보론을 기쳐 나온 샤오의 민역운 내지 하이네기외 

샤오외의 공농민역운은‘ 샤오에게 보넨 하이네기의 면지(1 947. 10‘ 9) 

~ 통해 비노소 공개뭔 수 있었는데 l깃은 나음괴 김나 “누가 소 

용힐 수 있민， 그 정적에서부바 그 정적유 통해 어띤 것은 길로 대려 

와서， 그것은 현상에 이E노록 힐 수 있는가1"5) 

하이대거는 샤오에새 보낸 편지에서 그가 적어준 이 11 접유 숙" 

하" 있다고 시、변서 지신의 새로운 해설적 번역문유 적어보냈는데 

그것은 다읍파 같다 “누가 조용하새 하변서 어띤 것은 손새에로 대 

려올 수 있는가9 하늘의 노 "G) 

이 간은 히이데거의 번역파 관련해서? 시 9L “히이데서~ 반게 함 

51"Wα 1、ann stiU scin llnd aus dcr Stillc dæ'dl sic auI dcn 까Tcg bIingcIl 

(be-ìvegen) et\VaS 80, dass es zum Erscheinen 11:.α_11mt? ‘ íHAT. 1031 
(i) “ \Ver verll1ag f 、 、 Lillend eL\vas so ir 、 Sein 끼] hringen? De、 Hilll ll1els 

Tao." (IlAT. 1051 
‘정식꺼 고 g 하게 한나 정직꺼 무엣응 고 g 하게 따가9 정식 F 존재를 세 

계의 본헨 속으루 (Ìn das \V csα1 VOll Wdtl 고 g 하게 한나 "1' /1 슴과 진 

향」 이기상 역 1.30-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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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걸국 이떤 것을 벚애무 데과 9_i!..， 주 g 함파 정석 속의 미묘한 유 

직임이 이떤 것을 존재애무 데과옥 수 있디jJ_ 밀히면서? 이것[웬문] 

을 너 욱 칠저 히 시 8 히 였디 "(HAT, 100) jJ_ 회jJ_한디 

시 9 의 냉jJ_내 gg 긴 ~_ÓlL- 마이~ “히이데서기 노사 15장의 인 

용신의 민역운을 u}꿰 쓰는 냉식’븐 “하이네기의 워운이 견국 낸역 

분의 퓨엔에시 매우 멈어지고 l 견고}노 도I}의 샤브침E 으} 수요한 

용어 E이 _ r 의 샤색 속에시 l 자선의 사유 속의 싱응하는 핵섞용어 

E노 나타나게 되는 냉식’ (HHS ， 54)이라고 지직하면시 이~ 하이네 

기가 도가 사싱괴 농아시아 사싱을 수용하는 빙식으노 일반회한나 

마이는 더 나아가 “ l 깃-고유회 사낀-고유하게 한나’(r 김" 259)라 

는 하이대거의 문장이 “상세힌 바꿔 씨기 속에서 노닥경의 언어 특 

히 노지 25장의 마지막 즉의 받[노입지연1은 증분히 1성료하새 말~1하 

" 었다‘(HHS ， 41)고 주장힌다 이 점은 근거로 그는 “하이대거는 그 

의 -，나유화 사건(Ercignis)이라는 핵선적 생각은 노지 25장의 겸논 어 

"를 틴 g1! 에 하여 파약한다‘(HHS ， 52)딘노 주장힌다 

힌 임본인과의 내화에서 하이데거는 “당선이 맏하는 것유 내가 띠 

마 찬 수 있L 한에서” 니L 우랴의 시 8 애 대해 김이 순거진 친난성 

(Verwandtschaft) ,:';, , 끼 L 데” 이 L- 1비무 딩신의 사 8 의 긴파 그 언이 

기 진석으무 디므기 때문입니디"(UzS ， 136) 미jJ_ 밀한디 이 전을 시 

적히여 마이 L 히이데거와 둥이시이석 시상 시이의 관계에 대한 “단 

순한 일지의 기정”은 동이시이적 시 8 와 사신의 시 g 사이애 “김이 
숨거진 친난성”이 있디 L 히이데서의 밀에 비추이 서부되디i!.. 밀한 

나(HHS ， 53)7) 마이는 ‘씨이 숨겨친 친근싱 이라는 만의 고떼직 의미 

는 하이네기까 노자의 수요용어 E을 자시 식으노 수용하면시 자시 

사유의 핵섞개념 E노 마E어 냈나는 깃이라고 본나 

71 마이가 。1 시사 맛시는 예정주화의 ?}강응 배인 사꽉꺼 파케스iG. Pmιcs)이 

나 “P까 개념듬과의 쥐측에 앞선 하이데거의 사유 속에， 」듬 사이의 일종 

의 에정주화↑를 제시해증 어떤 경양직 g 인등과 어떤 g 끼、틀응 우리 ;1 받:;1 

할 수 있 g 까?"(HAT，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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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파 갇은 마이의 지석 g ?리기 인정한디면‘ ?-리七 히이데거의 

그 같은 수§을- 기능제 한 노사의 원문들y_ 역시 찾이낼 수 있을 것 

이디 노자의 원문 속에 하이데거적 사유를 가능케 한 흔적들이 찾아 

질 수 있는가? 그 흔적들은 이떤 방식으핀 찾이셔야 히는가? -?랴기 

지금껏 하이네기에게는 “김”이 :깐재이고， 만씀이고， 고유회 사낀이며‘ 

이 김븐 :깐재의 만씀의 고유회 사낀이 ‘꼬든 것에 김을 내주는 깃’으 

보시 노자의 “도"에 대한 생펜자라는 접을 지적해온 한에시. 우피는 

“도‘’에 대한 노자의 섣명 속에시 :깐재 ， 만씀‘ 고유회 사낀의 흔적을 

젖는 빙식을 취할 수 있을 깃이다 

3. r노자」때|서의 하이데거 사유의 흐젠 '----

우리는 이 킴은 흔직 찾 /1의 식입을 하이데거가 숭요하게 간주했 

을 것으보 여겨지는 「노자』의 몇 개의 싱듀에 국한하기보 한다. 샤오 

는 1946년 여쉰~헥 /1 샤 끝난 후 보드나우떼료 [에 있던 하이네기의 

오누익에시 ‘ {외 한께 매주 보요얻에 친행한 .;;-농 민역식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l성힌다 “처음에 우리는 가장 어꽤? 가장 증요해 보 

이논， 노에 관떤펀 장늘유 다웠다 하이데거의 사유의 매우 첼시한 

특성 때문에， 우리논 여름 같 무꽤에 Rl 개장 증에서 년지 8개의 장만 

유 다댔다:'(HAT‘ 97) 이후- 번역작업은 샤오의 사정 c 로 디 이상 선 

행뇌지 않았다， 그렇지만 샤오에 의하변， “비콕 노El 경의 8개장이 난 

지 작은 부분이지논 힐 지라노， 그것은 하이데거에시l 상당헌 

(significant) 영 향 을 미 쳤디 ”떠AT， 97) 마 이 는 시 9.의 근의 김 T;? 틀 

냥해 “관련된 노사의 장들은 l장‘ 15 장. 18장 25장‘ 32장. 37장. 40 

장‘ 41 장일 것”떠HS‘ 6. 추 24) 이c.l-_il_ 추정히_jI__ 있디- ?-랴는 그의 

추정을 수 용히 면서‘ 이 8개 장에서 ?려의 논의에 덜 관련되 18장파 

25장을 제외히_jI__ 니머지 6개 장의 추 9 구절들무부더 히이데서 시 유 

의 단초들을 찾이부기무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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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재’에 관한 흔석 

히이데서에게 있이서 존재L 존재사애 의히1 현상8]-Z_:- 것이 이니디 

9 히과 존재에 의히1 존재사기 히니의 그，，1한 존재사무 현상히게 되 

디 따마서 히이데거L 존재사무부더 존재룹 이헤히거니 η정 81 "1 .:_: 
전통직 냉식을 비편하고‘ 오히려 즌재도부터 준재자~ 이해하시 위해 

우선적으노 준재의 현싱빙식에 수복한나 

하이네기에게 준재의 엔싱냉식븐 직어도 나유의 세 요소~ 갓는나 

a) 깐재에 의해 즌재자까 밝혀지고， 깐재는 준재자~ 밝힌나(εntbεrgεn， 

freigεbεn). b) 즌재는 깐재자F 밝혀 즌재자까 보여지도녹 하면시 

자선은 보여지지 않도녹 하므도‘ λλ도F 승끼"t{sich-vεrbεrgen). c) 

손새가 손새지에 의해 비로소 떤상하는 것이 아니니로， 손새는 (인간 

은 매새로 사용하변서) 스스로를 브여지새 힌다(sich-lichlcn) 

손새의 떤상방사요 띠라서 지신은 숨기변서 지신유 트여지세 하변 

서 (손새지를) 읽시1 힘( sichlichlcnd-sich、 crbcrgcndc Frcigabc)이라는 방 

사이다 이것은 손새의 떤상방사이지 손새의 놔씀의 현상방사이기노 

하다 

이 간은 히이데서의 존재시 8 를 위한 단초기 「노사」에서 빈견될 
수 있L기') rF노샤'J 1 장에~. 1디음의 문장이 냉인디 ‘무L 전시의 시 

안을 이므jJ_， R--;_: 만물의 이미룹 이컨디 [ ... ] 그 딛은 출처 L 간으 

니 이름은 디므디 ’(無 名天j也之始” 有 名萬物之띠 [ ... ] 此ffi찌 떼出 

而맺1';)S) 이 대뜩에서 노사L π기 8 와 무의 양변을 갖jJ_ 있jJ_， -R 
와 무L 출처틀 간이한디jJ_ 밀히jJ_ 있디 g 와 무기 동난윈석이미~ 

깃은， “즌재외 무 I~ 동일한 깃"('WiM，‘ 115 수c)이라는 하이네기의 

사유외 김은 깃이나 l에게 준재는 준재자샤 아년 깃(Nicht-Seiεndes) 

으노사 무이나 l 런네 준재샤 즌재자까 아닙 수 있는 이유는 준재 

81 ‘자양사”가 가리키는 깃응 왕필꺼 ‘무맹↑파 유「잉 f으루， "c싱공꺼 ‘무‘와 j유‘우 

본q 필자는 "c싱콩응 따듀q . ..1. 이유는 ‘우「잉↑파 유「잉 '01 이름이 나르1'1' 

고 막하는 깃꺼 어새하고， ‘유‘와 우가 '01즘이 나르나‘고 댐운 깃이 자인 

ι럽기 rrB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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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재자를 내 받이면서 그 사선을 숨기.il. 있기 때문이디 이 전에서 

분디면‘ 존재는 자기를 숨기는 것으로서는 무(無)이j‘ 사기를 F여시 

게 히여 그 F여진 것 속에서 넌물이 니니·니게 ò1 七 것으구서 L fR 

(有‘)이디~ 

『노자1 40싱에는 다유의 구신이 보인다 “천하만닫-은 유에시 비봇 

되고， 유는 우에시 비봇판냐‘’(A 1'.萬物生於有， 有生於無) 하이데거에 

게 천하만문을 !러한 만닫보 현싱하게 하는 것은 손재이나 l런네 

준재는 J 자선을 -송시는 것이시 때분에. 비보소 :한재자듀 보여지게 

하고 현상하게 하는 문재얻 수가 있다 이렇게 뭇재의 자가솜김(.'1 ) 

이 :뭇재듬 풋재이게 한나 하이데거는 “유는 무에시 비돗판냐‘’는 이 

11.점에 의거해 존재와 무의 동임성에 내힌 그 지신의 사유를 선새하 

지 않았유까9 

(2) .지 가숨김’에 관한 혹적 

하이데거논 존새가 지기를 숨긴다? 만하논데 비해‘ 노지논 노가 

지지를 숨긴다7 만힌다 (f~지 J 32장에논 “노는 헝상 이름이 없다” 

(道힘無名)는 뇨현이 댐.ó1 .il.， ~노 ^h 41 장에는 “믿는 순이 이름이 없 

디"(道띈無名)는 lL현이 니온디 jEL 자기를 받히면서 jE 또한 사기 

를 숨기L 것이기 때문에 이름 없는 것이디 그먼데 히이데서 역시 

석이 y_ 두 번에 걸쳐 ;이름 없는 것’이이 L- 뇨현을 사 g히.il. 있디 

(HHS , 20) “언문주의이l 대한 반 지’‘(1 946)에서 그는 디음-파 간이 말 

한디 “인간이 디시 한번 존재의 기끼유애P 찾이 들이기야 한디변， 

머저 이F 없는 깃(im Namenlosen) 속에서 집 :뭇하는 얀을 배워야P만 } 

한L다}’"(γ( 

자/시1ν/가} ‘ 현싱핵학→，괴 ‘해식헥’이라는 세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듬 섣멍 

하면시 ‘이쉰- 없는 것’이라는 표엔을 사용한다 “많은 이븐이 생각하 

늦이 현싱혁의 숭요성을 부정하기 위해시샤 아니라. 나의 사유의 김 

(Denkweg)을 이 꺼~ 없는 깃 족에(im Namenlosen) 남겨누시 위 해시 행 

해진 것이다:'(UzS， 121) 이 렇시l 두 번에 걸쳐 나타난 “이릅 없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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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히이데거의 시 8 애서 궁극적 시안이 되-"- 있~ 존재 네시 -"-

8 화 시건을 기랴킬 것이디 존재나 고유화 사건이 찌름 없는 것이 

미뇌 불과진 수 있L 이 gL 그것이 스스무를 F여시게 히면서 스스 

무틀 순기L 것이기 때문이디 

자시~ 승시며 이 π 없는 것으노 머γ 는 도’에시， 하이네기는 λλ 

노~ 솜시는 준재 〈λ노~ 승 11는 고유회 사낀의 흔적을 유 깃인 

가η 고유회 사낀괴 노자의 도까 업마만김 김은 것이낀 간에 하이네 

기는 분명 마이의 지직지힘 도에 관한 노자의 퓨L엔E을 수용하여 자 

11가 사유하는 준재 내지 고유회 사낀을 성명할 때 사용하고 있유에 

늘팀이 없나 

(3) 받씀’에 관힌 흔적 

“엣날의 잠 행하닌 선비"(古之善명L者)로 시작뇌는 [노지 J 15장에 

서 하이데거에 의해 깊이 숙고된 어 11는 위에서 인납뇌었듯이 다읍 

이다 “숙능닥이정지서청， '~~능 91이동지서행 ‘(평能園u靜之徐j품， 평I~t 

安以動之徐生)9 J 맥팍。로 보아 이 불읍에서의 ‘누 "’는 사암은 가리 

키-"- 있 L 데? 히이데서~ 이애 상관허시 않"__j_I_ 그 누구’틀 “허 L→의 

π”무 헤신한디 "T:;""-..의 작 g 이니 ç. 틀 시년 시란의 작 g 이 구섬될 수 

없L 것이미면 이전은 문재되시 않을 것이디 여히튼 그의 해선적 

번역은 디 g 파 간디 “누기 주 @81 게 히면서 이떤 것을 존재에무 데 

"1옥 수 있:_: 7]" 81 ;-:의 ç_." 이 간은 번역문들을 딛 때 여기서 히 

이데서~ “?’를 ‘존재사를 존재의 낀애무 데과 9L 간 내주기(운동)’ 

노 보고 있나 _ r 런데 여시시 이런 김내수시F 섭멍하는 용어 E은 

조용하게 딴’(靜之)“시시히 밝게 안(fJ:、품) 정직을 움식임('i<'l:J動L)‘ 

‘시시히 섣려낚nfJ:、生)이나 누까 소용하게 하면시 사꾼을 낡게 하는 

QI 이에 대힌 Vicωr von StJ:'äUSS의 빈어? q음과 같나 “W，α kann das 
Trucl ι indcm α cs stillt、 ajlmachlich I、 1"α cn? \V cr kanIl clic Huhι 
ÌndcIIl sic bc\vcgt、 allmachlich bclcbcn'?"(Lao-Tsc T!ω Te Kin강， 

]\.'Íannesse νerlag， Zuerich,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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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 누기 정석을 유직이변서 사물g 살권내는기? 그것은 걸국 존재 

기 이난7}'1 그려 iL 정적을 유직여 시물을 살펴낸디는 것은， 존재기 

정석을 1δ헤 시물을 현상하게 한디 늠 것이 이년기.'/ 그리 iL 정석이 

그 자체무- 슷버 없이jE 우려에게 밀을 걸이 9.는 것이마면‘ 그것은 이 

미 만씀이 아년까9 하이데기샤 이렇게 λF유했나민 .1는 ‘정적'(安)이 

존재의 말씀을 가며치나고 이해했을 것이나 사집싱 하이네기는 :뭇재 

의 만씀을 정직의 울힘이라고 퓨현한다 

(4) ‘고유회 사낀’에 펜한 흔직 

『노자J 25 싱에시는 세게구성요소븐이 만애지고 I븐의 관게샤 만 

해진다 “세계에논 네 새의 큰 것이 있:11. ， 횡노 그 증의 하나이다 사 

땀은 땅븐 본받?‘ 땅은 하늘은 본받.17 .• 하늘은 땅은 본받지만‘ 노논 

지 연유 본받논다 ‘’(域11 1有P디太‘ ïìiT工j덤其一휠‘ /、i:tflli. 쳐gi:양:k， 大江;j휠‘ 

i쉴江‘덤然) 여기서 “노논 스스로 그러휘〈지연)은 본받는다(띠는다r논 

것유 문지~ 그내로 해석하여‘ 노가 본받는 원직 ;E 지연이며， 이 지연 

이 최_ï7의 보편적 원직이라? 이해혈 수논 없다‘ 왜냐하변 그 앞에 

“세계에 듬 것으구 네 기지기 있디.'1 _i_L 했으므믿 jE 밖에 디븐- 이떤 

것이 또 있을 수七 없기 때문이디 여기서 “토는 스스핀 그균1함을 꾼 

받는디”는 말은꾼받는 것이 무엇이니:’는 스읍적 물음 이 ?E의 단계 

에서 y_ 진행될 수七 없디→七 것을 뇨시한디 “jE법사연”이관 밀은 걷 

기 ;스스무 그마함’을 따를 뿐이므믿， ?E의 ‘스스무 그마함’(자연)이 

y_의 원칙이마는 밀무 이해되이야 한디 

하이데기가 고유회 사낀븐 인괴론적인 원인이나 전괴가 아니고 헝 

이싱학 적인 근기나 귀견이 아니면시도， ]iL든 깃을 내어수는 고유회 

사낀이라고 해섣할 때‘ [는 ]lL든 깃이 보바는 깃이 도이지막 도는 

.À- . .À-보 l러한을 따듬 뿐 보바는 깃이 없다는 구신을 엮누에 누지 

않었을까9 혹은 하이데기는 이 킴븐 “도볍자연‘’에 의가하여. 고유회 

사낀이 인괴론적으도나 행이싱핵적으도 섣명떤 수 없는 것이라고 만 

힐 수 있지 않았은까? 앞에 서 지 적 했듯이 바이논 “그것-까유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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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화한다”는 하이데거의 표현음 노자의 “도볍자연”에 대응시키면서 

이것의 상세한 풀어쓰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노자~ 37장은 도의 효용에 관해 말하고 있다 “도는 항상， 행하지 

않으면서도 행하지 못함이 없다 제후나 왕이 만약 도를 지킬 수 있다 

면， 만묻이 스스로 화육할 것이다. [".] 천하는 안정될 것이다"(道常無 

寫而無不寫， 候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 ... ] 天下將自定). 여기서 도의 

효용은 만묻의 자화(스스로 화육)와 천하의 자정(스스로 안정됨)으로 

말해진다， 하이데거가 말씀 속에서 본래적으로 본현하는 것이 ‘사묻음 

그의 고유한 것에로 데려오는’ 고유화라고 해섣할 때， 또 세계의 말씀 

이 ‘세계로의 갈내주기’라고 해섣할 때， 그는 노자의 위 대목음 생각하 

지 않았음까? 혹은 하이데거는 바로 이 대목에 의거해 자가의 결과 

노자의 도를 똑같이 ‘모든 것에 걸음 내주는 길’이라고 균정할 수 있 

지 않았음까? 사물의 사물화와 세계의 세계화가 사묻의 자화이고 세 

계의 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화와 자정에서 고유화 사건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를 가능케 한 흔적음 볼 수 있음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고유화 사건’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와 도에 대 

한 노자의 사유를 상관시켜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그 둘 사이의 상관성음 다음의 몇 가지로 정라해 볼 수 있음 

것이다 

1) 노자가 도를 원인소급적 섣멍이 불가능한 “천제보다 앞서는"(帝 

之先) 것 같다고 하듯이， 하이데거도 고유화사건이 원인소급적 섣멍 

이 불가능한 “가장 이른 것이자 가장 오래된 것"(das Fruehste und 
Uralte) 이 라고 한다， 

2) 노자의 “스스로 그러한"(自然) 도가 천지인(天地人)이 거기에 따 

르는 것으로서 이들음 그 자선의 고유한 본성에 도달하게 해주듯이， 



하이더1거의 킬과 노자으j 도 
u 
“ • 

( 1 

“스스무- 일이니는갱ich ereignen) _jI_ .임화 사건仁 세계시방인 진지신인 

(天j맨神人)을 각기 그 자신의 _jI_유한 존재에 y_딛 6] 게 해:준디 

3) 노사의 jE기- 인물의 사화(自化)와 전 ò] 의 사정(自定)을 기셔 9.는 

긴이듯이‘ 히이데서의 _jI_유화 사건ç_ 시물을 시물화하_jI_( dingen) 세계 

듬 세계 회 하는(\velten) 김 이 나 

4) 노자의 도샤 ‘만이 직븐’ 덕 있는 사힘을 통해 비보소 집현꾀늦 

이， 하이데거의 고유회 사낀도 머저 침득 족에시 듣는 사힘을 펀요보 

한다 노자샤 언급하는 만없퓨(不름)의 자연컨러움〈希言自然)은 하ö] 

데 가 의 듀유으노시 의 침득(Sch\veigen)괴 풍한나 

이세 마지익으노 섣펴져야 할 깃은‘ 하이데기샤 ‘노자’듬 기묻하는 

이유가 무엇임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종래의 형이상학유 

넘어서기 위한 길잠이로 비-형이상학적 사유의 역사적 흔적은 제시하 

려논데 있븐 것이다 형이상학은 본질과 실손‘ 가강-성과 현실생의 개 

념에 의거해 손새지를 사유하논데， 하이데거논 이러힌 사유방시은 넘 

어서까지~ 한다‘ 

하이데거가 it정하논 형이상학은 힌편 ò 로 손재지를 설손과 본질 

의 복합으믿 파악한디 존재자기 이넣게만 파악되면 존재사무부더 세 

계와 인간이 떠니있게 되디 세계는 존재자들의 지시연관 전체무서 

존재자에게 그의 _jI_유한 촌지Il(Was- und Wie-sein)를 허락해주는 것이 

:1L 인건은 이마한 세계를 일i 있으면서 이 세계에서부더 존재사를 

그의 _jI_유한 촌지1에 있이서 개방히는 자이디 존재사기 ?직 심존파 

분진의 견시에서만 파악되 L 한， 존재자는 인긴파 세계에서 떨이진 

채， 나반 전면배치(Ge-stell)에 매인 배치품(Bestand)으보시만 판재하게 

판다‘ 
냐른 한띤으보 하이네기가 비펀하는 행이싱핵븐 :손재자의 :순재듬 

최고의 풋재자보， 자가워인으보 파익한다 . L마하여 헝이싱학은 :뭇재 

자-~l-놈마(Onto-Theo-Logik)보 판냐. 자가워인으보시의 헝이싱핵 직 

선븐 “ ]iLE 싱컨러움괴 지고합‘ J의 밟의 선비보움‘’(r /1술괴 전향」‘ 

70-71) 같은 |단~l 적인 종111.적 경험에서 유리된 선이다‘ 하이데거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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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석 경힘에서 -임려된 이1:'1한 형이상학적 선에게 ?-랴 ;L 기 ?E한 

수y_ 없iL 그에게 희생한 수jE 없디 iL 한디 자기웬언 잎에서 ?리는 

경외무 무른-g- 꿇 g 수jE 없」ll， 노-ι11 히거니 츰출 수jE 없디 늠 것이디 

(IuD , 64) 

하이데가의 펜점에시 볼 때‘ 송래의 행이싱학은 l것이 사분의 사 

분성， 인간의 인간싱， 선의 선성을 파익하는 데 있어시 충분하지 섯 

하다 사닫은 세계단 반영하빈시 사분보 :깐재한다 인간은 세게단 얻 

고 있으빈시. 이 세게 속에시 사권 의 :깐재÷÷ 밝히는 자이나 ~l븐 연 

려친 세계 속에시아 우마에게 l 자~l에게보 호h하도녹 눈짓한나 전 

치l 적 관련으노시의 세게 속에시반‘ 인간괴 사겪고} 선이 각γ1 .1 의 고 

유한 손재에 있어서 이해된다 

형이상학유 비만하뉴 하이다l 거는 분l성 노가에서 비-형이상학적 사 

유의 흑적유 보았유 것이다‘ 하이대거는 그러나 그러한 후적 무L두블 

우2.1 에;1] 분l생하기| 내보이지 않았다‘ 그 흑적 찬가는 비-형이상학적 

사유를 시노하논 사땀늪에세 계속해서 과제로 남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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